
서울특별시 남산예술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337호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자 : 2016년 8월 12일

○ 회부일자 : 2016년 8월 16일

2. 제안이유

가. 실험연극의 산실인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이 신규

조성될 예정으로, 본 시설을 기존 남산예술센터와 통합 운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로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예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나. 공연장 운영 및 공연예술 창작지원 등에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서울문화재단

에 통합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

조3에 의거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 설 명 : 남산예술센터

○ 소 재 지

- 남산본관(기존) : 중구 소파로 138

- 삼일로분관(신규) : 중구 삼일대로9길 12

○ 시설규모

- 남산본관(기존) : 대지 3,264.1㎡, 연면적 4,408.5㎡

- 삼일로분관(신규) : 대지 352.1㎡, 연면적 417.03㎡

○ 개관일자 : 2009. 6. 8.(본관)/ 2017. 3월중(분관)

○ 이용대상 : 서울시민

나. 주요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1년(‘17. 1. 1.~’17. 12. 31.)

○ 수탁기관 : 서울문화재단



○ 위탁업무

- 공연장(드라마센터, (구)삼일로창고극장) 및 예술교육관, 부대시설 등 관련 모든

시설물의 관리·운영

- 서울시의 문화예술정책 사업 및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 전반

- 기타 시설물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전반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제5조(문화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

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사업

의 대행)

재단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

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국가·시 또는 자치구

가 부담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 민간위탁금 편성(2,880,000천원) 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에 위치한 남산예술센터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9길에 위치한 삼일로 창고극장을 통합하여 현대연극의 창작과 실험 장소

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서울문화재

단에 민간위탁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

조3에 의거하여 우리위원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1962년 현대연극 제작극장으로 건립된 남산예술센터는 우리나라 현대연극 창작의

산실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서울문화재단이 위탁하여 연극극장의 역할을

하는 드라마센터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실시하는 예술교육관으로 운영 중임.

2016년에는 창작연극 총 12건 18개의 작품을 공연(총 108회)하여 2만 2천여명의 관

람객을 수용하였고, 6개 작품은 연극분야의 추천작 선정과 수상을 받는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향응 기회를 확대시켰다고 평가됨.



<표 1> 2016년도 남산예술센터 창작연극 수상 등 현황

작품명 극단 및 제작사 수상 및 선정 내용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극단 골목길 공동제작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베스트 3’ 선정

·월간 한국연극 ‘2016 연극 베스트 7’ 선정

·제53회 동아연극상 작품상, 시청각디자인상 수상

commercial,

definitely

극단 여기는 당연히,

극장 공동제작
·제53회 동아연극상 새개념연극상

그녀를 말해요
극단 크리에이티브 바키

공동제작
·제53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곰의 아내 극공작소마방진공동제작 ·제4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추천작 선정

파란나라 극단 신세계 공동제작 ·제4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추천작 선정

나는야 연기왕 극단 그린피그 공동제작 ·제18회 김상열 연극상 수상

또한, 국내외 유관기관과 공동제작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창작연극의 외연을 넓

히는 노력을 해 온 바, 서울시 내에서 역사성을 띈 대표적인 중극장으로 자리매김

한 동시에 현대연극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전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

됨.

○ 서울시가 남산예술센터의 분관으로 활용할 예정인 삼일로 창고극장은 1975년 국내

최초의 민간소극장으로 설립돼 ‘빨간 피터의 고백’, ‘우리들의 광대’ 등 다수의 창작연

극을 성공적으로 상연시켰으나, 2015년 10월 극장주가 임대료 미납 등 운영상의 어

려움으로 폐관한 바 있으며,

서울시는 2014년 삼일로 창고극장을 연극문화의 산실이라는 명분으로 ‘서울시 미래유

산’으로 선정했던 바 있으며1), 현재 대수선을 통해 기존 공연장 공간 외에도 연습

실, 다목적실 및 부대시설 등 총 417㎡(126평)의 종합 공연시설로 탈바꿈 할 예정

임.

본 동의안은 2016년 8월 우리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당시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이 체

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가 절차적으로 맞지 않

아 상정되지 못했음

1) 삼일로 창고극장은 2014년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으나, 건물주가 재산권 행사 제약을 우려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연합뉴스, 15.10.28 보도), 최종적으로 현재는 서울시 미래유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음.



또한, 우리위원회는 삼일로 창고극장의 가치가 ‘창고극장’에 있음으로 ① 원형을 보

전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② 임대료 미납 등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

었던 극장주에게 운영지원을 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③ 임대료가 다소 저렴한 곳

으로 삼일로 창고극장의 원형을 복원하여 운영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지 등 문제제기를 해왔었고,

본래 ④ 월 300만원이던 임대료2)가 건물주의 대수선과 임대공간의 확장이 있었다고는

하나 임대 예정금액이 월 1,403만원3)으로 수직상승한 점, ⑤ 향후 10년간 장기계약

이 예정되어 있는 점과 ⑥ 건물주가 4명으로 다수여서 계약상 불편함이 초래되는

점, ⑦ 계약만료 후 건물주의 결정에 따라 삼일로 창고극장의 유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⑧ 임대보다는 매입이 합리적인 예산 사용이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지속적

인 지적을 해왔으나 관련 예산이 전년도 말에 의회를 통과하게 되어,

서울시는 2017년 2월 14일 최종적으로 당초 안보다 100만원이 삭감된 월 1,303만원

으로 삼일로 창고극장 임대차 계약을 마친 상황임.

○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남산예술센터 본관을 2015년 1월

부터 2017년 12월까지 위탁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바, 삼일로 창고극장을 분관으

로 2017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함께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자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한편,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을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에 근거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나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삼일로 창고극장을 운영하던 정대경 대표가 밝힌 금액으로 부가세 불포함(매일경제, 15.10.28. 보도)

3) 2016년 11월 25일 임대계약서(안) 상 임대 예정금액, 부가세 불포함



<표 2>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

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

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

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동 조례 제8조제3항에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서울문화재단에 위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16년 7

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음.

<표 3>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

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

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

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서울시는 민간위탁의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의협약 사유로 ① 삼일로 창고극

장의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공공극장으로의 운영이 필요하다

는 점, ② 서울문화재단이 기존 남산예술센터 외에도 11개소의 창작공간을 운영해

오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는 점, ③ 통합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위탁사업 운영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음.

한편, 서울시는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을 통해 본관은 창작연극 중극장과 문화예술

교류 공간으로 활용하고, 삼일로 분관은 실험적 공연예술 공연장과 커뮤니티 공간으

로 운영할 계획임.



<표 4> 남산예술센터 통합 운영 방안

구 분 운영 방안

남산예술센터

본관

○ 공공 제작극장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한 창작극 제작 및

특화 프로그램 개발

- 지속적 창작극 소개 및 우수한 대표 작품 개발(레퍼토리화)

- 창작 원천인 극작가 육성 및 지원

- 동시대 이슈를 담는 창작극 제작을 통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창작·제작·유통에 이르는 단계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창작단계 : 민간 협력극단과의 공동제작 시스템 운영

- 제작단계 : 지역 문예회관 및 민간 문화재단, 해외제작극장과의

네트워크 구축

- 유통단계 : 아트마켓, 페스티벌과의 적극적 교류 추진

남산예술센터

삼일로 분관

○ 전문공연예술단체 대상 저렴한 대관료의 공간 대관 : 대관(기획)사업

- 낭독공연, 쇼케이스 등 다양한 발표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실험적 공연예술축제 프로그램 연계운영 : 변방연극제, 프린지

페스티벌 등

○ 민관거버넌스로 운영 : 커뮤니티 사업

- 연극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파일럿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

- 커뮤니티공간 공동운영 : 창고소극장 메모리얼 갤러리, 카페 등

출처 : 2017년 남산예술센터 기본운영 계획(서울시, 2017),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 조성계획(서울시, 2016)

(구)삼일로창고극장 운영현황

□ 운영경과

○ ’75. 5월 : 방태수씨가 ‘에저또 창고극장’으로 개관

○ ’76. 4월 : 유석진씨가 인수하여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83. 5월 : 추송웅씨가 인수하여 ‘떼아뜨르 추 삼일로’로 재개관

○ ’86. 8월 : 윤여성씨가 인수하여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90년 ~ : ‘삼일로 창고극장’ 폐관, 이후 기존 건물 김치공장, 인쇄소 등으로 사용

○ ’98년 : 김대현씨가 인수하여 ‘명동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04년 : 정대경씨가 인수하여 ‘삼일로 창고극장’으로 재개관

○ ’15. 10. 26 : 경영상의 이유로 폐관



 창고극장의 대표적 공연작품

  ‣ 뱀(’75년), 대머리 여가수•티타임의 정사•고도를 기다리며(’76년), 
    빨간 피터의 고백(’77년), 우리들의 광대(’79년), 금관의 예수(’88년) 등

삼일로 창고극장 전경 삼일로 창고극장 입구

(구)삼일로창고극장을 활용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 조성계획

(구)삼일로창고극장 및 인접건물을 임차하여 실험연극의 산실이었던 (구)삼일로창고극장

의 역사성을 보전하고, 문화예술단체, 동아리들에게는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공연예술창작지원시설로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구)삼일로창고극장은 1975년 개관하여 40년간 실험연극의 산실로 연극분야의 역사적․상징
적 가치가 높아 미래세대까지 보전되어야 할 문화유산임

- 1960-70년도에 개관하여 최근까지 운영된 서울시 소재 공연시설은 전체 383개 중

2.4%(60년대 1개, 70년대 8개)에 불과

※문화관광체육부 2015 공연예술실태조사 : 동랑예술원(남산예술센터)(’69년), 서강대학교메리홀(701년),

국립중앙극장(73년), 어린이회관 무지개극장(75년), 삼일로창고극장(’75년 개관), 세실극장(76년),

연우소극장(77년), 세종문화회관(78년) 등

❍ 민간이 본 공간활용시 일반 상업시설로 활용될 수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를 임차하

여 연극 등 시민을 위한 공연예술 창작지원시설로 조성, 창고극장의 역사성을 보전

하고 그 의미를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공유



Ⅱ 추진경위

❍ ’15. 4~9. 삼일로창고극장이 경영난으로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서울시가 공공극장으로 인수 운영하는 방안 모색

❍ ’15. 10.26 운영난으로 삼일로창고극장 폐관 발표

❍ ’15. 12. (구)삼일로창고극장을활용한창작공간조성사업예산반영

Ⅲ 대상지 개요

❍ 위 치 : 중구 삼일대로9길 12 *건립연도 : 1958년

(중구 저동1가 20-2, 20-6, 20-7)

❍ 면 적 : 대지 약352.1㎡(약106.7평), 연면적 292.73㎡(약88.7평)

※ 현재소유자가 건물대수선및증축 건축허가 진행중으로 대수선완료후 공부상면적으로 임대

지 번
대지
(㎡)

연면적(㎡)
비 고

현재 대수선 후

전 체
352.1

(106.7평)

292.73

(88.7평)
417.03(126.4평)

연면적 124.3㎡

(약37.7평)증축

20-2

(앞 건물)

소계 205 158.64 226.50(68.6평)

2층 56.2 83.55(25.3평) 연습실, 테라스
1층 102.4 122.46(37.1평) 연습실, 까페
지하 20.49(6.2평)

20-6, 20-7

(舊창고극장)

소계 147.1 134.05 190.53(57.7평)

2층 33.06 89.54(27.1평)
사무실, 기계실,

소품실 등
1층 100.99 100.99(30.6평) 극장

(구)삼일로창고극장 서울미래유산 선정경위 및 보존사유

 서울미래유산 선정 경위

- ’13. 2 미래유산 심의 통과(문화예술분과)
- ’13.10 서울미래유산 선정 동의(운영자)
- ’14.12 ~ ’15. 2 인증서 교부시 서울미래유산 선정 철회(운영자)
- ’15.3 ~ 서울미래유산 예비목록으로 관리 중(시)

 보존사유

- 40년의 역사를 가진 최초의 민간 소극장
- 프로듀서 시스템에 의한 창작극 발굴과 신인 양성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던 극장으로 1970년대 소극장 운동에 기여

- 창고극장의 초기 무대는 관객이 사방에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아레나형 무대로
무대 미학 발전에 기여



명동성당 대상지

대상지 전경 위 치 도

❍ 임대기간 : 10년(장기임대) *상세조건은 임대차계약체결시 확정

❍ 임대금액 : 상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 지급
- 대상지는 명동내에 위치해 있긴 하나, 명동성당으로 둘러싸여 있고 옹벽 위에 위치상

특이성으로 주변시세를 적용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감정평가 실시

❍ 편성예산 : 700백만원(사무관리비 395, 시설비 300, 감리비 5)

Ⅳ 공간계획(안)

❍ 서울미래유산 예비목록인 (구)삼일로창고극장(20-6번지)은 기존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

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장비 구축 및 리모델링 실시

❍ 극장앞건물(20-2번지)은연습실및세미나실, 까페등커뮤니티공간등으로구성
※향후세부적인공간구성은민간위탁수탁자와협의추진

20-6번지(창고극장) 위 치 20-2번지

< 2층 : 소품실, 사무실 >
20-2(구)

창고
극장   
 (20-6)

<2층 : 연습실, 야외테라스>

<1층 : 공연장> < 1층/지하 : 다목적룸, 카페>



Ⅴ 운영계획(안)

□ 운영방향

❍ 인근에 위치하고 연극분야의 중요한 문화유산인 남산예술센터와의 통합운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 ’17년부터 변경 위탁계약을 통해 남산예술센터 관리시설로 추가 위탁

◆ 통합운영의 장점

 다년간 공공극장을 운영해온 전문인력 보유, 프로그램 운영의 수월성과 시설운영의

안정성 기대 ※ 특히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 노하우 및 전문자격인 보유

 남산예술센터 공연장을 7년간 위탁운영해온 행정적 노하우로 운영의 적정성 기대

 연극계 네트워크를 통해 민간참여구조 마련, 유기적인 거버넌스형 운영체계구축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통한 중극장-소극장 프로그램 연계 기획·운영, 시너지 창출

 연습공간 등 부대시설 확보를 통한 남산예술센터 공연제작 환경 개선으로 민간창작지원 확대

❍ 창고극장의 역사성을 이어 연극 단체에게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위한 작품제작·

연습 공간 제공 및 소극장으로서 발표 공간지원

◆ 남산예술센터 위탁현황
 위 치 : 중구 소파로 138 (예장동)
 소 유 자 : 동랑예술원(’15.1.1.~’17.12.31.)

 규 모 : 대지 3,264.1㎡, 총면적 3,079.4㎡

- 공연장(지하1층, 지상2층) : 2,186.7㎡, 480석 규모 중극장

- 예술교육관(지상4층) : 892.7㎡, 문화예술 교육사업, 사무공간 등

< 공연장 > < 예술교육관  > 

 운영방식 : 민간위탁(서울문화재단, ’15.1.1. ~ ’17.12.31.)

 운영인력 : 18명(정규직 9명 포함)

 민간위탁금 : 2,005,012천원



□ 프로그램운영(안)

❍ 대관(기획)사업 : 전문공연예술단체 대상 저렴한 대관료의 공간 대관

- 낭독공연, 쇼케이스 등 다양한 발표 및 창작지원 프로그램 운영

- 실험적 공연예술축제프로그램연계운영 : 변방연극제, 프린지페스티벌등

❍ 커뮤니티사업 : 민관거버넌스로 운영

- 연극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 파일럿 프로그램 및 학술행사 등

- 커뮤니티공간 공동운영 : 창고소극장 메모리얼 갤러리, 카페 등

Ⅵ 민간위탁계획(안)

□ 민간위탁 개요

❍ 위탁기간 : ’17.1.1 ~ 12.31.[남산예술센터 위탁기간(’15.1.1. ~ ’17.12.31) 일치]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
❍ 수탁기관 : 서울문화재단(남산예술센터 수탁기관)

❍ 위탁사무 범위(남산예술센터 위탁사무에 추가)
- 남산예술센터내공연장및예술관(1~4층), 삼일로공연장등시설관리및사업전반

❍ 수의계약사유
- 남산예술센터와 (구)창고극장은 연극분야의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공간으로

그 역사성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도 공공극장으로서의 공정성을 가지고 운

영되어야 함

- 서울문화재단은 본 시설과 유사시설인『대학로연습실』을 고유사업으로 운영하고,남산

예술센터 공연장을 7년간 수탁운영해오면서 공연예술 창작시설 운영의 노하우

및 네트워크를 구축해 옴

- 특히 민관협력 운영체계를 통한 중극장-소극장 프로그램 연계 기획·운영으로 두 위탁

사업 운영의 시너지 효과낼 수 있어 본 시설의 운영기관으로 적정함


